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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59개 사 선정...

유망 중소벤처 스케일업 지원 본격 확대

- '26년 사업 개편과 함께 운영사 신규 합류, 현장 활동 본격화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

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일반 운영사 59

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스케일업 팁스, 4년 만에 13개 사 상장 등 기술사업화 성과 가시화

◦ ‘스케일업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민간 투자사(벤처투자사 등)

가 직접 발굴·투자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2021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57개 기업을 선정하고 매칭

투자와 출연 연구개발(R&D)을 포함해 3,338억 원을 지원해 왔다.

◦ 사업 출범 4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기업의 

38.4%인 214개 사가 사업 지원 이후 추가 투자를 유치해 총 약 

1조 2,550억 원(누적)의 후속 자금을 확보했으며, 코스닥 등 총 

13개 사가 증시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6 국제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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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박람회(CES)에서도 15개 지원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

술력을 세계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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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지원체계 정비, 스케일업·글로벌 팁스로 성장 전주기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유망기업이 창업 이후 성장과 해외 

진출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팁스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창업지원(팁스) → 성장 촉진(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진출(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26년 스케일업

팁스에 2,924억 원, 글로벌 팁스에 74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사의 선투자(10억 원 이상)를 거쳐 정부가

R&D 자금 최대 3년, 20~30억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글로벌 팁스는 해외투자 유치 등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선투자(15억 원 이상)에 연계해 최대 4년,

50~60억 원의 R&D를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지원 트랙이다.

□ 일반 운영사 59개 사 신규 선정, '개방·경쟁·자율' 생태계 구축

◦ 이번에 선정된 59개 사는 '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일반 운영사'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선정으로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기업과 함께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 특화 운영사와 일반 운영사 비교 >

구분 특화 운영사 일반 운영사

구성 연합체(투자사+학·연·컨설턴트) 민간 투자사 단독

운영 방식 T/O 범위 내 일정 배수만큼 추천권 부여 추천권 부여 없이 과제 단위 자율경쟁

운영사 

역할

유망기업을 선별·투자 후 부여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정부에 추천

유망기업을 선별·투자 후 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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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4개 특화 운영사 연합체에 더해 59개 일반 운영사가 새롭

게 합류함으로써 운영사 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망기업에도 

더욱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일반 운영사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

기획자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투자사 59개 사로 구성되며, 최대

6년간 활동하게 된다.

◦ 특히 이번 선정에는 부산·경남·강원·충남 등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투자사 5개 사도 포함됐다.

◦ 스케일업 팁스는 출범 이후 지역 기업 지원 비중을 일반 벤처투자

시장 평균의 약 1.6배(‘25)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며, 이번 지역 거점

투자사 합류를 계기로 수도권 외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스케일업 팁스 일반 운영사 최종 선정 명단(59개 사, 가나다순) >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1 어센도벤처스
2 경남벤처투자 32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3 그래비티벤처스 33 에스벤처스
4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34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5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35 에스엘인베스트먼트
6 대교인베스트먼트 36 에스엠컬처파트너스
7 대성창업투자 37 에이온인베스트먼트
8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38 에이치지이니셔티브
9 라구나인베스트먼트 39 엑스퀘어드
10 라이징에스벤처스 40 엘비인베스트먼트
11 메인스트리트벤처스 41 엠와이소셜컴퍼니
12 미래에셋벤처투자 42 오라클벤처투자
13 뮤렉스파트너스 43 유안타인베스트먼트
14 바인벤처스 44 이앤인베스트먼트
15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45 제이비인베스트먼트
16 비에이파트너스 46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17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47 제이케이피파트너스
18 블루코너캐피탈 48 지앤텍벤처투자
19 블리스바인벤처스 49 케이런벤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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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가속화 기대, 1분기 내 지원 본격화

◦ 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스케일업 팁스가 4년간 1조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13개 사가 상장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민간 주도

기술개발 지원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며,

◦ "이번 일반 운영사 선정을 통해 더욱 다양한 민간의 투자 역량이

스케일업 팁스와 결합하게 됐고, '26년 사업 개편을 계기로 그 

성과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어 "기정원은 선정된 운영사들이 유망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기정원은 선정된 운영사와의 협약 체결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6년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 사업의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20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50 케이비인베스트먼트
21 서울대학교기술지주 51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22 선보엔젤파트너스 52 쿼드벤처스
23 소풍벤처스 53 키움인베스트먼트
24 신한벤처투자 54 탭엔젤파트너스
25 심본투자파트너스 55 티에스인베스트먼트
26 쏠리드엑스 56 프렌드투자파트너스
27 씨엔티테크 57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28 아이비케이벤처투자 58 플랜에이치벤처스
29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59 피앤피인베스트먼트
30 어니스트벤처스


